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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AI 스피커는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전 기기와 접목되어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스마

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Yang et al., 2018). AI 스피커는 

음성 기반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청각장애인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청각장애 부모의 건청 자녀(children of deaf adults: 

CODA)에게는 충분히 그 사용 잠재력이 있다. 조사에 의하면 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들 중 94.5%는 건청 아동인 것으로 나타난 바

(KODDI, 2019), 청각장애 가정에서도 AI 스피커에 대한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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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AI 스피커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도 다양하게 내장되어 있는데, 아동들은 AI 스피커를 통해 

음악, 이야기 등을 듣기도 하고,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며,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Hong & Choi, 2020). 특히 AI 스피커에 

내장된 이야기 콘텐츠들은 구어 자극이 건청 가정에 비해 결핍되

어 있는 청각장애 가정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어휘, 구문, 화용론적 

자극을 제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연구로는, 이

중언어 환경, 또는 부모로부터의 음성언어 입력이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CODA들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Brackenbury et al., 

2006; Kanto et al., 2013; Kim & Oh, 2013; Lee & Kim, 

2011; Sachs et al., 1981; Schiff & Ventry, 1976), 청각장애 

부모의 건청 자녀 양육부담에 대한 연구(Kim & Jin, 2014), 이러

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Kim & So, 

2005), 건청 가족과의 비교 연구(Rienzi, 1990) 등이 있다. 

CODA는 청각장애 부모가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 이중언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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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장하게 되고, 부모가 구화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가정과 비

교했을 때 제한된 구어 입력의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CODA의 구어 언어발달에 대해서는 일반아동과 다르지 않다는 연

구 결과와(Jones & Quigley, 1979; Schiff, 1979) 말ㆍ언어발달

이 제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등(Sachs et al., 

1981; Schiff & Ventry, 1976), 연구의 대상과 종속변수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었다. 

CODA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 가운데 3~6세의 독일 

CODA 6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구화 및 수화 발달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이 아동들은 구화 발달에 있어서 문장 구조, 동

사의 변화, 수용언어 측면에서는 또래와 다르지 않은 특징을 

보였으나, 동사 및 전치사의 산출에서는 또래 규준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Hofmann & Chilla, 2015). 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CODA들이 독일어를 제 2언어로 

습득하는 이민 가정의 아동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음을 주장

하며, 이 아동들이 서로 다른 양식(modality)의 두 가지 언어

(수화, 구화)를 동시에 습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한편 Schiff와 Ventry(1976)는 52명의 CODA를 대상으로 청력 

및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대상 아동들 가운데 

언어발달이 정상발달 수준인 아동들은 절반 미만이었으며 12%

의 아동들은 청력에도 손실이 관찰되었다. 이 아동들에게서 나

타나는 말ㆍ언어 문제의 발생률은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 높

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관찰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Schiff(1979)는 2세의 CODA 5

명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검토

하였는데,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모들이 말명료도가 낮고 평균

발화길이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 아동들의 자발화 

분석 결과 의미적, 구문적 측면에서 모두 일반 가정의 아동들

과 다른 점이 없었으며 상호작용의 발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Schiff는 인지발달에 문제가 없는 이

상, 발달 초기 단계에 정상적인 구어 입력 환경에의 노출이 

CODA의 언어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

렸다. 

CODA의 언어발달과는 별개의 문제로, 청각장애 외의 동반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 부모는 말ㆍ언어중재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나, 청각장애 부모 본인이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면 비장애 부모와 다르게 고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양육 

및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측면에서 청각장애 

부모는 비장애 부모에 비해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에 대해 

조사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

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청각장애 지인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

타나 다양한 양육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언어지도 및 학

습지도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Jin, 2014). 특히 청각장애 부모 

가정의 경우 비장애 부모 가정에 비해 아동들이 구어 자극이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자녀의 말ㆍ언어발달에 대

한 부모의 관심이 크며, 조부모 등 주변의 가까운 비장애 지인

의 도움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Jin, 

2014; Kim & So, 2005; Singleton & Tittle, 2000). 그러나 

동시에 자녀와 의사소통 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으며(Kim & Jin, 2014; Singleton & Tittle, 2000), 청각장

애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양육부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Kim & So, 2005), 청각장애 부모를 대

상으로 자녀에 대한 언어지도 등 양육기술을 교육해야 할 필요

성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언하는 

것에서 그칠 뿐,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자녀 

양육기술이나 언어지도 방법 등을 교육하여 그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는 언어지도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대상

에 따라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일상에서 접근

과 휴대가 용이한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

다.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발달 초기부터 그림책의 이야기를 읽

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책

을 읽어주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언어 자극들을 자녀에게 제공

할 수 있다(Crain-Thoreson & Dale, 1999; Sénéchal & 

Cornell, 1993; Whitehurst et al., 1988; Yim & Kim, 2019). 

이야기를 통한 상호작용은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책읽기를 주제

로 한 연구들에서 많이 검토해 왔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책읽

기 상황에서 성인이 아동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 아

동을 적극적ㆍ능동적인 책읽기 참여자로 개입시키는 책읽기 방

법을 대화식 책읽기(dialogic book reading), 상호작용적 책읽

기(interactive book reading), 함께 책읽기(joint book reading, 

shared book reading) 등의 용어로 지칭하였다(Ard & 

Beverly, 2004; Bus et al., 1995; Crain-Thoreson & Dale, 

1999; Hargrave & Sénéchal, 2000; Reese et al., 2010; 

Whitehurst et al., 1988; Zucker et al., 201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책읽기는 아동들의 어휘 학습(Ard & 

Beverly, 2004; Hargrave & Sénéchal, 2000), 어휘 다양도

(Crain-Thoreson & Dale, 1999), 발화 길이(Crain-Thoreson 

& Dale, 1999), 내러티브 능력(Lever & Sénéchal, 2011), 문

해 능력(Bus et al., 1995) 등 다양한 영역의 언어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책 읽기 방식을 부모들에게 교육하여 그 효과를 검토한 

연구들은 많으나(Arnold et al., 1994; Dale & Cole, 1996; 

Lonigan & Whitehurst, 1998; Mol et al., 2008; Whitehurst 

et al., 1994; Yim et al., 2018), 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AI 스피커에 내장된 오디오북은 이야기의 한 형태로서, 그림책

은 삽화를 통해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발한다면, 오디오북은 

동화책을 성우가 구연하여 다양한 효과음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아

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런데 이야기책과 달리 AI 

스피커에서 이야기가 재생되는 동안 청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

체인 AI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책

읽기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성인이 책을 읽는 

동안 아동에게 다양한 상호작용 시도를 할 수 있으나, AI 스피커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재생이 완료된 이후에만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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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시도할 수 있다. 청각장애 부모 가정에서 구어자극을 위한 수

단으로 AI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이 도구를 부모 또한 적극적으로 

건청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 소외계층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수혜에서 배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에서는 AI 스피커를 무상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가운데에는 2018년 LG 유플러스에서 시각장애 가정의 

자녀교육과 정서발달을 위해 시각장애 가정 500개 가구에 AI 

스피커를 지원한 바 있다(Yonhap News Agency, 2018). IoT 

시대의 구현에 AI 스피커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다

른 장애군 및 소외계층에 비해 청각장애 부모 가정은 음성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그 기술을 충분히 활용

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AI 스피커는 조음 발달이 

비교적 완성된 아동들은 능동적으로 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

으며, 청각장애 부모의 경우 텍스트 음성 전환(text to speech: 

TTS) 기술을 활용한 활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예, Kakao i 

번역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각장애 부모나 아

동이 원하는 때 언제든 AI 스피커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디오 형식으로 제시되는 콘텐츠의 특성상, 청각장애 

부모는 수동적인 제3자가 되기 쉽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AI 스

피커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여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의 상호작용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청각장애 

가정의 기술 소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동의 언어발달은 

물론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적ㆍ질적 향

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AI 스피커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보조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

능성에 주목하고,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AI 스피커의 이야

기 콘텐츠를 활용한 건청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교육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5쌍이 참여하였다. 만 

4세 미만의 아동들은 한국 카우프만 아동 지능검사 2(Korean 

Kaufman Battery for Children-II: KABC-II, Moon, 2017), 만 

4세 이상의 아동들은 한국판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 2(Korean 

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II: KBIT-II, Moon, 2020)로 

동작성 지능을 검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들은 동작성 

지능지수가 85(-1SD)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et al., 2011)를 통해 연구 대상 아

동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들은 부

모의 보고에 의하면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청력에 문제가 없음

을 확인받은 아동들이었으며, 이 외에도 시각, 인지 및 기타 신경

학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모 모두 청각장애인인 아동 C는 아동모

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아동들은 모두 부모 중 어머니만 

청각장애였다. 아동모 A, D는 인공와우 이식(편측) 수술 후 보청

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아동모 B, C, E는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보

고하였다. 아동모 A는 작가, 아동모 B는 주부, 아동모 C는 교무실

무사, 아동모 D는 공무원, 아동모 E는 프리랜서였으며, 모든 부모

들이 친인척 중 언어 및 언어학습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아동모 C를 제외한 네 명의 참여자는 모두 구화 사용에 

능숙하여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였으나, 아동모 C는 다른 

네 명의 참여자에 비해 구화 사용에 능숙하지 않아 휴대전화의 음

성인식(Speech To Text: STT) 프로그램 및 필담을 병행하여 사

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검사 도구

1)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전후로 아동들의 이야기문법 산출 및 그에 따

른 이야기 이해 과제를 통해 내러티브 능력을 평가하고, 책읽

기 상황에서 청각장애 부모와 자녀 간 이야기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였다. 

(1)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 평가

아동들의 이야기문법 산출 수행력 및 그에 따른 이야기 이해 

능력은 영미권의 4~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검사 도

구인 The Edmonton Narrative Norms Instrument(Schneider 

et al., 2005)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삽화는 한국 

아동들에게 친숙한 그림체로 새로 제작하였다. 본 과제는 한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 하나와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 하나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Stein과 Glenn(1979)

의 이야기문법 요소에 기반하여 아동들의 수행력을 평가한 원

과제를 참고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을 하였다. 이야기문법 

요소를 산출한 경우 1점씩을 부여하여 한 세트에서 받을 수 있

Age Gender
Nonverbal 

IQa
PRES-

rb
PRES-

ec

Parents 
with 

hearing 
loss

Communication 
method with 

parent

A 3;9 Male 122  >99 >99 Mother Oral language

B 3;9 Female  90  2 12 Mother
Oral+sign 
language

C 4;5 Female 103 80 >99 Both
Oral+sign 
language

D 4;8 Male  90 83 >97 Mother Oral language

E 6;3 Male 113 14 32 Mother
Oral+sign 
language

Note. a Standard score on the KABC-II (Moon, 2017) or 
KBIT-II (Moon, 2020); b Percentile score on the 
PRES-Receptive (Kim et al., 2011); c Percentile score on the 
PRES-Expressive (Kim et al., 201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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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문법 산출의 최고 점수는 38점이다. 본 과제가 원과

제를 적절히 번안하였는지 여부를 영어 사용에 능숙한 언어병

리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1인에게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도

록 하였으며(0=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그 결과 

타당도는 5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야기문법 산출 과제 수행 이후 동일한 그림을 사용하여 이

야기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적 이해는 21문항 21점, 

추론적 이해는 13문항 30점으로, 이야기 이해 과제의 최고 점

수는 51점이다. 사전에 각 문항에 대해 정해 놓은 정답의 예를 

참고하여 사실적 이해 문항은 1점, 추론적 이해 문항은 2점 및 

3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하였으며, 각 아동들이 문항별로 획

득한 점수를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범주별로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에서는 기린과 코끼리가 등장하는 이

야기 세트, 사후 검사에서는 토끼와 강아지가 등장하는 이야기 

세트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이해 과제에 대한 사전ㆍ사후 검사

의 난이도가 동등하게 통제되었는지 여부를 언어재활사 1급 자

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1인에게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0=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 그 결과 두 과제 간 난이도의 일치도는 4.91(SD=.29)로 평

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문법 산출 및 이해 과제의 예는 

Appendix 1에 수록하였다.

(2)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평가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간 이야기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대상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자유롭게 책을 읽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

용한 ‘보름달 케이크’(Asch, 2009a) 및 ‘무엇이 될까요’(Asch, 

2009b)를 사용하였으며(Breit-Smith et al., 2017; Yim et al., 

2018), 두 책 모두 연구 대상 부모들이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

책임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청각장애 부모가 자녀와의 책읽기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들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주의집중, 호응하기, 평가하기, 확장/확대, 회상

하기, 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 경험과 연결시키기, 모방시키

기, 추론적 대화, 이야기문법의 11개 종속변수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2) 카카오미니 인터랙티브 동화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미니의 인터랙티브 동화 목록 중 비슷

한 길이의 동화 두 개를 선정하여, 하나는 부모에게 그 내용을 

전사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였으며(동

화명: 까막나라 불개),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만 듣도록 

통제하였다(동화명: 개와 고양이). 두 이야기 모두 부모가 헤이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주 3회씩 직접 들려

주도록 하였으며, 부모에게 매 회기 기록지를 작성하게 하여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절차를 거쳤다. 사후 

검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 동화에 대한 이야기 이해 검

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야기 이해 과제는 두 이야기 모두 사실적 이해 문항 14개, 

추론적 이해 문항 7개로 구성되었으며, 사실적 이해 문항의 총

점은 16점, 추론적 이해 문항의 총점은 12점으로, 이야기 이해 

점수의 총점은 28점이었다. 각 문항들은 난이도에 따라 1점 또

는 2점을 만점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각 문항에 대해 정해 놓

은 정답의 예를 참고하여 채점하였다.

두 이야기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난이도가 동등하게 

통제되었는지 여부를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과 박사과정 재학생 1인에게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

으며(0=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그 결과 두 이야기 간 

난이도의 일치도는 4.90(SD=.29)으로 평가되었다.

3)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도구로 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을 교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Yim et al., 2018)에서 사용한 상호

작용적 책읽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인 청각장애 부모 

및 도구인 AI 스피커에 적합한 형식 및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기존의 총 5회기 소집단 프로그램을 3회기 일대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였으며, 각 회기의 주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Session Topic

1 Starting narrative interaction with child

2 
Strategies promoting language skills of child through 

narrative interaction

3 Story grammar and story retelling

Table 2. Topics of each session in parent training program

  1회기에는 ‘상호작용 시작하기’를 주제로, 아동의 주의를 집

중시키는 전략을 비롯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상호작용 개시 

및 유지 방법을 ‘이야기’를 활용하여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교

육하였으며(Pepper & Weitzman, 2004), 특히 자녀에게 이야

기책을 읽어주거나 오디오북을 들려줄 때 부모가 ‘계획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회기에는 대화

식 책읽기(dialogic book reading)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반응하기 및 반응 유도하기 전략을 교육하였으

며(Zevenbergen & Whitehurst, 2003), 또한 다양한 종류의 추

론적 질문하기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녀와의 이야기 상호작용에

서 시도할 수 있는 추론적 대화를 연습해보게 하였다. 마지막 

3회기에는 담화 능력에 있어 이야기(narrative)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특히 이때 이야기문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Stein과 Glenn(1979)가 제시한 이야기문법 요소인 배경

(setting), 계기사건(initiating event), 내적반응(internal 

response), 계획(plan), 시도(attempt), 결과(consequence), 결

과에 대한 반응(reaction)을 설명하고, 자녀와의 이야기 상호작

용 시 시도할 수 있는 이야기문법에 기반한 질문의 유형을 사

례로 제시하면서 연구 참여 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야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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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기반한 이야기 다시말하기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부모에게 

직접 시연해보게 하였으며, 자녀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

하도록 격려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검사를 실시한 이후 주 1회씩 

총 3주 간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일대일로 진행

하였으며, 마지막 회기 종료 1주일 이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사후 검사에서는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장단

점 및 AI 스피커에 대한 청각장애 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아동들의 동작성 

지능 및 언어능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총 6주가 소요

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로부터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

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1. Procedure of this study

Ⅲ. 연구 결과  

1.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 변화

각 아동들의 부모교육 사전-사후 이야기문법 산출 및 이해 

수행력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아동 A, C, D는 사후 검사에

서 이야기문법 산출 및 이야기문법에 기반한 이야기 이해 수행

력이 향상되었다. 아동 B의 경우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산출하

는 데에 어려움을 보여 이야기문법 산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

였으며, 이야기 이해 수행력은 사후 검사에서 향상되었다. 아동 

E는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이야기문법 산출 수행력

은 낮아졌으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은 높아졌다.

연구 대상 아동들의 이야기 이해 과제의 수행력을 구체적으

로 검토하기 위하여 이야기 이해 과제에서의 사실적 질문과 추

론적 질문에 대한 각 아동들의 정반응률을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아동 B와 아동 C는 추론적 이해 수행력이 사전 및 사후 검

사에서 동일하였으며, 사실적 이해 수행력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더 높아졌다. 나머지 세 아동은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과제 모두 사후 검사의 수행력이 더 높았다.

[Child A] [Child B]

[Child C] [Child D]

 Story grammar production
 Story comprehension

[Child E]

Figure 2. Story grammar production and story comprehension 
scores on pre-and post-test for each child

Pre-test Post-test

Literal Inferential Total Literal Inferential Total

A 71.43 13.11 32.75 76.19 30.00 49.02

B 38.10 0 15.69 52.38 0 21.57

C 57.14 20.00 35.29 80.95 20.00 45.10

D 71.43 20.00 41.18 95.24 46.67 66.67

E 57.14 40.00 47.06 90.48 56.67 70.59

Note. The total score for literal question=21; the total score for 
inferential question=30; the total score for both=51.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s of pre-and 
post-test for each child on each story comprehension subtest

2. 부모와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이야기 이해 점수

AI 스피커를 통해 들려준 두 이야기에 대한 각 아동의 이해 

능력은 Figur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아동 B는 연구에 참

여한 다섯 명의 아동들 중 생활연령이 가장 어린 아동으로서 

PRES로 평가한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 모두 또래 규준 대비 매

우 낮았는데, 그림 단서 등의 제시 없이 검사자의 질문만을 듣

고 이해하여 구어로 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 본 검사를 수

행하지 못하였다.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아동 B를 제외한 모든 

아동들이 부모와 상호작용을 한 이야기(까막나라 불개)의 이야

기 이해 수행력이 더 높았으며, 정반응률을 기준으로 검토해보

았을 때 아동들 모두 추론적 이해 문항의 수행력이 사실적 이



언어치료연구(제30권 제1호)

94

해 문항의 수행력에 비해 낮았다. 각 이야기 이해 과제의 사실

적 이해 문항 및 추론적 이해 문항의 정반응률을 살펴보면, 아

동 D를 제외하고 두 가지 이야기 이해 과제의 수행력 차이는 사

실적 질문보다 추론적 질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부모의 이야기책 상호작용에서의 변화

각 부모들의 사전 및 사후 책읽기 상황에서의 이야기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는 Figure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

그램에서 교육한 이야기 상호작용 전략들을 변수로 하였으며, 주의

집중 유도하기, 호응하기, 평가하기, 확장/확대하기, 회상하기, 사

실적 질문하기, 추론적 질문하기, 경험과 연결시키기, 모방시키기, 

추론적 대화, 이야기문법 11개 항목에 대해 부모가 책읽기 활동에

서 사용한 빈도를 체크하였다. 부모 C는 아동 C가 사후 검사에서 

아동모와의 책읽기를 거부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부모 

D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모두 이야기책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어주었으며, 사후 검사에서 책읽기 중 아동의 의사소통 개시 시

도에 대해 호응하기와 경험과 연결시키기 1회씩 반응을 하였다. 

그 외 부모 A, B, E는 사후 검사에서 이야기 상호작용 행동의 빈

도가 증가함으로써, 본 연구의 부모교육에서 연구자가 교육한 전략

들을 이야기책을 사용한 책읽기 상호작용의 상황에까지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4. 부모 인터뷰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소감 및 AI 

스피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주제는 크게 AI 스피커에 대한 

의견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의견 두 개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AI 스피커를 통해 청각장애 부모가 해결해주지 못

하는 구어 자극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점에 가장 많은 관심

을 보였으며, AI 스피커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음악 감상, 

간단한 대화, 동화 등 이야기 들려주기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고 보고하였다.

“아이는 혼자 AI 스피커랑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아이가 스피커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

겠어요.” (부모 A)

“노래도 듣고, 간단한 대화도 하고 또 콩순이 이야기를 즐겨 

듣는데, 저는 잘 모르죠. 아이 발음이 명료하지 않아서 종종 아빠 

도움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갖고 오지 않아요.” (부모 D)

본 연구를 통해 AI 스피커에서 제공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자녀와 이야기 상호작용을 시도한 청각장애 부모들은, AI 스피

커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동의하면서도 

부모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

을 보고하였다.

“아이가 이것저것 말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그 결과물을 

들으면서 재미있어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아이가 평소 궁

금했던 것, 호기심의 대상을 스피커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의 생각도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 B)

“이번에 사용한 까막나라 불개 말고 다른 이야기들도 스크립트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듣긴 했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 원래 알고 있는 동화 

말고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점이 아쉬워요.” (부모 D)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 계속 듣고 있는 건지 물어봐야 되니까 때로는 아이가 

 (Not applicable)

[Child A] [Child B]

[Child C] [Child D]

 Story grammar production
 Story comprehension

[Child E]

Figure 3. Story comprehension scores of two stories

for each child

A fire dog
from black country

A dog and a cat

Literal Inferential Total Literal Inferential Total

A 81.25 50.00 67.86 93.75 16.67 60.71

B - - - - - -

C 62.50 58.33 60.71 43.75 25.00 35.71

D 87.50 33.33 64.29 68.75 33.33 53.57

E 75.00 58.33 67.86 87.50 33.33 64.29

Note. The total score for literal question=16; the total score 
for inferential question=12; the total score for both=28.

Table 4.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s of two stories for 
each child on each story comprehension sub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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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흐름을 끊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해

요.” (부모 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소집단 형식을 통해 참여자 상호 간의 피드백 및 

동기부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웠던 내용 대부분 원래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

문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어요. 특

히 추론적 질문하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유도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부모 A)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휘도 체크하고, 확장해주고, 또 모방하

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아이의 경험과 일상에 연관 지

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아이는 더욱 개념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문법을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부모 C)

“저는 동화책을 그냥 읽어주기만 했는데 다른 읽기 방법도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읽거나 듣기 활동 후에 아이

가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서 유

익했어요.” (부모 D)

[Parent A] [Parent B]

(Not applicable)

[Parent C] [Parent D]

[Parent E]

Figure 4. Number of narrative interaction strategies for each parent during storybook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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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건청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이야기 상호작용 방법을 교육하고, AI 스피커에 

내장된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아동들의 이야기능력을 검토했을 때, 3주 간의 부모교육 이후,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아동들 중 1명은 이야기문법 과제에 수행에 

어려움을 보여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4명의 아동들 가운데 3명 아

동의 이야기문법 산출 수행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5명 아동 모두 

이야기문법에 기반한 이야기 이해 수행력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3회기에 부모들에게 이야기문법에 대해 교육하면서 해당 주

제로 1주일 동안 자녀와 이야기 상호작용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였

다. 연구자는 부모들에게 체크리스트 형식의 일지를 제공하여, 자

녀와 이야기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 3주차에는 이야기문법 요소에 

기반한 질문하기 또는 이야기문법 요소를 고려한 이야기 다시말하

기 전략을 사용하도록 독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야기를 활

용한 부모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을 향상시켰

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양한 질

문을 하게 하고, 자녀들의 발화를 정교화해주며, 다양한 주제로 대

화를 나누면서 자녀들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 경우 아동들의 내

러티브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힌 선행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발달

에 부모-자녀 간의 대화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Peterson et al., 1999). Lever과 Sénéchal(2011) 또한 대화식 

책읽기 중재로 책읽기 상황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

켰을 때 아동들의 내러티브 능력이 향상됨을 밝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내러티브 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

증하였다. 이야기라는 구조화된 하나의 맥락 안에서 부모가 정교한 

대화와 질문을 통해 아동들이 이야기의 줄거리와 구조 등을 인지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도구인 AI 스

피커에 내장된 이야기는 삽화가 있는 이야기책과는 달리 그림과 

같은 시각적 자극물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 외에 이야기 담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동일하게 공유한다. 따라서 이야기책을 도구로 

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응집력 있는 대형 구조를 전제로 하

며, 오히려 아동들이 시각적 단서 없이 청각적으로만 제시되는 말

소리의 연쇄를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이야기 담화가 갖고 있는 대

형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책보다 더 큰 처리 부담

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내러티브 능력이 

산출과 이해 측면에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는, 부모-자녀 간 이야기 상호작용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을 더욱 부각시킨다.

본 연구에서 각 아동들이 3주 간 부모와 상호작용을 한 이야기

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의 이해 능력을 검토한 결과, 검사 수행에 

어려움을 보인 1명의 아동을 제외한 4명의 아동들 중 3명이 부모

와 상호작용을 한 이야기의 이야기 이해 점수가 더 높았다. 특히 

두 이야기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차이는 추론적 이해 문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야기를 통한 추론적 대화’가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2회기의 소주

제 중의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교육의 효

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또는 대화에서 화자들은 담화의 

해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설명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많은 부분

을 암시적으로 남겨두므로, 추론 기술은 읽기 및 듣기 이해에 있

어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기술이다(Zucker et al., 2010).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 상대방으로부터 관찰되는 구어적

ㆍ비구어적 단서들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일종의 

추론 기술로서, 영유아 시기부터 발달하는 기초적인 인지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Urquhart, 2002). 그런데 3세 아동과 교사의 책

읽기 상호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은 추론적 대화를 

시도하는 빈도가 교사에 비해 낮은 반면, 교사는 다양한 추론

적 대화를 통해 아동들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s et al., 

2000). 이 연구에서 성인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대화를 보다 

높은 추상적 단계로 전환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아동은 스스

로 상위 단계의 추상적 대화를 시도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는

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추론을 

유도하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서는 추론적 질문하기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한 부

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의 인과관계, 주인공의 의도 및 

감정, 어휘의 참조적 기능 등 다양한 추론적 정보를 파악하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이야기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추론적 질문하기 전략이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전후로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

녀의 책읽기 상호작용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야기 상호작용 부

모교육이 AI 스피커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활용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외에 책읽기에서의 상호작용에 전이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에서 교육한 상호작용 전략 

11개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사후 검사에서 책읽기를 

거부한 아동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부모 중 3명의 부모가 책읽기 

상황에서도 부모교육 이후 이야기 상호작용 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한 것으로 관찰되어 본 연구의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의 전이 

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교육 전후로 책읽기 상호작용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부모(부모 D)의 경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모두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구

자는 사후 검사가 완료된 이후 부모 D에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AI 스피커의 오디오북 형식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책읽기에서도 활용 가능함을 알려주었

으며, 부모 D는 이야기 상호작용 도구의 변화에 따른 확대 적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여, 부모교육 시 이에 대한 명시적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책읽기를 활용하여 부모교육의 효과

를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놀이 상황으로의 전이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는데(Yim et al., 2018), 본 연구의 

결과 학습자인 부모들이 교육받은 내용들을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인 교수 방법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AI 스피커를 활용한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간 이야기 상

호작용에서 위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AI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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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가 제공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청각장애 부모에게 AI 스피커에 내장된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개입에 따라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 및 이

야기 이해 과제 수행력이 높아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

구에 참여한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

석에 따르면, 연구 대상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주의와 관심

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청각장애로 인해 자녀의 구어 발달 수준을 

지각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자녀가 AI 

스피커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청각장애 부모가 제공해줄 

수 없는 구어 및 음성 자극을 AI 스피커가 대신해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으나, AI 스피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인터페

이스가 없어 자녀가 AI 스피커를 사용할 때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5쌍이 참여하였는데, 제

한된 연구 대상자로 인하여 기존 AI 경험 여부, 부모의 청각장애 

등급에 따른 구화ㆍ수화 사용 능숙도, 아동들의 연령 및 언어발달 

수준 등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자를 확충한 후

속 연구를 통해 부모의 청각장애 수준 및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쌍의 연구 대상자 중 아

동 C는 부모 모두 청각장애인이었으며 나머지 네 명의 아동들은 

아동모만 청각장애인으로, 연구에 참여한 아동모 외 아동부 등 가

정 환경이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

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상호작용을 시도한 이야기와 그렇

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아동들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을 비교하여, 

부모가 아동의 이야기 듣기 활동에 개입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

를 확인하였다. 이 경우 독립변수는 부모의 개입, 즉 상호작용의 

여부였으나, 그 과정에서 아동이 그 이야기에 대해 재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매개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3회기의 부모교육을 통해 각 주차별로 연구 참

여 부모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교육한 내용을 토대로 

종속변수를 정의하여 아동들의 내러티브 능력 및 부모-자녀 간 상

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야기 상호

작용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상호작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매 회기 체크리스트 

형식의 일지를 통해 부모가 목표를 인지하면서 자녀와 상호작

용하도록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단순히 반복 

노출에 의한 재학습 효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I 스피커가 사람과 기계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상에 가장 보편적으로 침투한 사물인터넷의 

핵심 플랫폼임을 고려할 때, 청각장애 등 감각 및 지각적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의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STT, TTS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활용한 기술을 

적용하여 청각장애인과 AI 스피커 간의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써, 

사용자 경험 배제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디지털 격차가 초

래 및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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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이야기문법 요소 정답 및 질문

이야기문법 산출

배경-캐릭터1 기린/남자, 기타 비슷한 다른 동물 이름 허용 (대명사: 0점)

배경-캐릭터2 코끼리/여자, 기타 비슷한 다른 동물 이름 허용 (대명사: 0점)

배경-장소 수영장/공을 갖고 있어요/공을 갖고 놀아요/공놀이를 해요

이야기문법 이해
배경-캐릭터1 & 2 이 이야기에는 어떤 동물들이 나와? (사실적 이해)

배경-장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사실적 이해)

Appendix 1. Example page of story grammar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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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상호작용 교육의 효과: AI 스피커를 활용한 사례 연구

김신영1, 임동선2*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전공 박사수료
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AI 스피커에 내장된 이야기를 활용한 

상호작용 방법을 교육하여,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는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5쌍이 참여하였다. 부모 중 3명은 자녀와 구화 및 

수화로 의사소통하며, 나머지 2명은 구화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모든 아동들은 감각 및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아동들로, 동작성 지능지수가 정상발달 범주에 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3회기의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 

전후로 아동들의 내러티브 능력 및 부모-자녀 간 책읽기 상호작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AI 

스피커(카카오미니)에 내장된 두 개의 이야기를 매주 아동들에게 들려주게 하였으며, 하나는 부모에게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개입을 통제하였다. 부모교육이 종료된 

이후 두 이야기에 대한 아동들의 이야기이해 능력을 평가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수행력 

차이를 검토하였다.

결과: 부모교육 이후 모든 아동들의 내러티브 과제 수행력이 향상되었으며, 책읽기 과제를 수행한 

4명의 부모들 중 3명의 부모가 부모교육 이후 책읽기에서의 상호작용의 종류 및 빈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AI 스피커를 통해 아동들에게 들려준 두 개의 이야기 중 부모와 상호작용을 한 이야기의 

이야기이해 과제 수행력이 더 높았다. 이 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보완하였다.

결론: 청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건청 자녀의 내러티브 

능력 및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 간 이야기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AI 스피커의 청각장애 가정에서의 활용 방법 및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검색어: CODA, 청각장애, 부모교육, 이야기 상호작용, 인공지능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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